사장추천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KT사장의 구속으로 인한 경영공백으로 우리 회사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사장 구속 이후 발 빠르게 사추위가 구성되고 널리 인재를 구하기 위한 공모가 진행되기에 KT수사 때부터 발생한 긴 경영공백이 신임사장 추천으로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사외이사 추천 시에도 적용하지 않았던 정관의 조항해석을 놓고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의 KT를 구하고 혁신과 비전을 제시할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구하는 일임에도 조항해석을 놓고 씨름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혹여 현재의 조항해석 문제가 특정인을 배려하거나 배제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KT정관 상의 결격사유 규정은 KT이익에 반하는 배임행위를 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매우 폭넓게 결격사유를 규정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제 사추위는 규정해석을 엄격하게 적용할거냐 말거냐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응모자들을 대상으로 통신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지식, 경력능력 등 중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만 한다. 그리해서 위기의 KT를 구하고 세계속의 통신강국을 만들어 갈 신임 CEO를 하루속히 결정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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